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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업이 창업 후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 시장, 입

지, 클러스터, INC모델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대덕클러스터 내 기술기반 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실패기업에 대한 사

례연구를 진행하여 선행연구의 주요 요인과의 적정성 및 적합성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클러스터 내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 주체 간 입지 접근성 기반 협업이 중요하며, 기업의 제품‧서비스가 시장에서 혁신 가치를 창출

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Idea), 시장의 요구(Needs),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역량(Capability) 등 균형적 성장

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대덕클러스터 내 기업 대상 성공‧실패 사례분석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을 위한 요인을 제

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클러스터 내 기업육성을 위해 기업 간 협업 기반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성과가 있다.

주제어 : 기술지향성, 시장지향성, 입지, 흡수능력, 협업, 클러스터

Abstract  This study approached the factors affecting companies’s sustainable growth by overcoming the valley 

of death after starting a business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ology, market, location, cluster, and INC model, 

and conducted a case study on success and failure companies in Daedeok Cluster to explore the adequacy and 

suitability of the main factors of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location 

accessibility-based collaboration between innovators is important for the growth of companies in the cluster, and 

balanced growth such as innovative ideas, market needs, and capability to meet needs is necessary for 

companies' products and services to create innovative value in the market. This study is worth in that it 

presents factors for sustainable corporate growth through the analyses of success and failure cases for 

companies in the Daedeok Cluster. In addition, the research is successful in that it proposed a policy support 

plan based on collaboration among companies to foster companies in the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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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목적

국내 창업생태계는「제2 벤처 붐 확산 전략(2019)」

을 통해 정부주도 창업생태계 정책추진으로 규모의 성

장을 달성하였다.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양적‧질적 성

장을 살펴보면, 창업기업은 2006년 5만 개에서 21~23년 

평균 13.2만 개로 약 2.6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벤처

투자는 2006년 0.7조 원에서 21~23년 평균 13.7조 원으로 

약 20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펜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인

공지능 기술 발전이 촉진되었으며, 디지털, 인공지능 산

업 가속화는 산업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결과 첨단산업 기반 신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기술기

반 창업기업이 과거의 서비스를 대체하고 시장의 요구

(Needs)를 충족하기 위해 첨단산업 분야 기술기반 창업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봉강호, 2023)[1]. 2017년 

국회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창업 규모의 성장

과 정책적 지원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창업의 성공과 실

패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2]. 그 결과 창

업의 성공에 관한 관심과 관련 연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Gupta, 1991)[3], 창업 실패에 관한 관심은 

성공 사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김나미‧이종선‧

김동수, 2020; 김수진‧한정화‧이상명, 2016)[4][5].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기

업의 5년 차 생존율이 28.5%이며, OECD 기준 가장 낮

은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높은 수준의 창업률에 관한 연

구뿐만 아니라, 낮은 수준의 생존율에 관한 연구의 필요

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업의 낮은 생존율에 관

한 원인을 탐색하여 핵심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기

업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실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6]. 특히 지역적 특징으로 구분해 볼 때 수도권 중

심의 창업생태계 형성으로 비수도권 간 창업생태계 자

생력 격차가 커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벤처투자 규모 

등 창업생태계 주요 성과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에 관한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기업, 인력, 자금이 집적화되어 있는 수도권 입지에 기술

기반 기업이 창업에 필요한 투자‧보육 및 전문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집중되어 비수도권에서 필요한 기업 성장에 

필요한 요인은 상대적으로 영세화로 인해 상호 간 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에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존에 필요한 핵심 자

원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과 함께 본 연구를 시작하였

으며, 기업생존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원을 기업생존

율에 관한 선행연구 지표와 사례연구를 통해 제시했다

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대덕클러스터

대덕클러스터는 대덕연구단지형성기를 시작으로 첨

단기술 개발과 산학연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연구개발특

구육성 종합계획을 통해 혁신클러스터 형성기–도약기–

발전기 단계로 발전하였으며, 현재 5개 지구중심으로 지

구별 특화기능 중심으로 IT, BT, NT, ET, CT, ST 조성

되었으며, 클러스터 운영 및 기능에 필요한 고객‧시장 

접근성, 동종산업 간 교류‧협력, 높은 수준의 전문인력 

중심으로 작동되고 있다[7].

2.2. 시장지향성

시장지향성은 1950년 마케팅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며

(Borch, 1957)[8], 마케팅의 기능과 시장 고객을 중심으

로 조직의 효율화 및 시장 대응 측면을 강조하여 등장하

였다. 기업이 영위하는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인지하

고, 동일 시장 내 경쟁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대응하는 

조직지향으로 운영하는 요인으로서 기업이익 달성과 조

직 간 조정과 협력을 통해 조직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Lambin‧Rounsevell‧Geist, 

2000)[9].

2.3. 기술지향성

기술지향성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품·

서비스를 최신기술 기반으로 개선하는 기업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기업의 기술혁신 및 역량으로 차별화

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의 전략적인 성향이다

(Jawad‧Naushad‧Tousaf, 2019)[10]. 기술지향성은 기업

의 보유 기술을 경쟁사보다 혁신성과 경쟁력에서 우위

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제품·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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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자원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혁신성과 품질을 갖

춘 제품을 제시를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Jeong‧Pae‧

Zhou, 2006)[11].

2.4. 입지

안홍재(2019)는 입지는 산업, 공업 등 인간이 경제활

동을 위해 선택한 장소나 지역으로 사전적 정의를 할 수 

있으며,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산업입지의 이론

은 변화하였다(안홍재, 2019)[12]. 입지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요인에서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입지 접근성은 기업이 혁신 활동

을 위해서는 도심, 교통, 환경의 접근성과 타 산업 및 수

요자 간 소통이 중요한 요인이며(Florida, 2002)[13], 첨

단산업에서 입지 요인은 전문 인력수급과 투자 인프라 

활용, 기업 간 접근성이 기업의 입지와 경영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박건철‧이승하, 2017; 윤

재만‧최종인, 2023)[14][15].

2.5. 클러스터

OECD(1999)는 혁신적 클러스터를 ‘특정 지역에서

의 기업, 지식생산기관, 연계 조직, 고객의 네트워크로 

정의하였으며(OECD, 1999)[16], 특정 지역에 집적화되

어 상호 간 혁신 활동이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여 비 클

러스터보다 혁신 경쟁 측면에서 부가가치 창출 능력 수

준이 높은 지역으로 정의한다(임덕순, 2002; 홍성범‧임

덕순, 2000)[17][18]. Cook(2008)은 클러스터 내에서 주

요 주체들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활성화 요인으로 흡수

역량, 지식확산, 사회적 자본, 기업가정신, 유치산업의 

육성 지원 정책을 제시하였다[19]. 그리고 Cohen‧

Levinthal(1990)은 클러스터 내 기술, 정보의 효율적 교

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집적화된 특정한 물리적 공

간(지역)에서 상호 간 지식정보를 교류 과정에서 협업단

계로 확장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즉, 클러스터 내 주

체 간 입지 접근성 기반 기술․시장 정보 소통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흡수능력 향상으로 기업 내 조직의 역

량이 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Zahra‧George, 

2002)[20][21].

2.6. INC모델

최종인(2016)은 INC모델을 기반으로 기업이 지속 가

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인을 도식화하여 제시하였

다[22]. 주요 요인은 아이디어(Idea), 요구(Needs), 역량

(Capability)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 간 불균형 

발생 시, 기업은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직면하

게 되며, 극복을 위해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

발하고 시장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

어를 발굴하여 시장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시장 

역량을 갖추어서 높은 수준의 가치(Value)를 창출하여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분석의 틀

본 연구는 기업의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여 시장 안착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 시장, 입지, 클러스터, 

INC모델 관점에서 접근하여 탐색하였다. 연구 분석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 분석의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대덕클러스터 내 기

술 기반 기업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성공기업의 기준은 

창업 후 기업공개(IPO) 단계까지 도달한 기업이며, 연구 

대상 기업을 대덕클러스터 소재 기업이다. 실패기업은 

기술 기반 창업 후 시장의 요구(Needs)를 충족하지 못

해 폐업한 기업이며, 기업 소재지는 대덕클러스터이다.

국내 클러스터 중 선도클러스터 성공 사례를 탐색하

여 대덕클러스터 내 성공 실패 사례와 비교·분석하여 

향후 지속 가능한 대덕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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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 분석 방법은 <그

림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2> 분석방법

4. 사례연구

4.1. 성공사례

4.2.1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는 1992년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DNA

를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고상합성법과 효소합성법인 

PCR 기술에 필요한 시약과 장비들을 개발하여 관련 제

품들을 국내외에 공급하는 바이오 기술 창업기업이다. 

바이오·정보·나노기술(BT·IT·NT)들을 융합하여 

신종 바이러스 팬데믹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헬스케어 

분야의 미 충족 과제들을 해결하는 차세대 분자 진단 제

품과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기업데이터 ㈜바이오

니아 보고서에 따르면, 비즈니스인 체외진단 시장은 

2019년 671억 달러 정도이며, 2020~2027년 동안 4.8%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여 2027년 910억 달러 규모로 성

장하고 있으며, 관련 핵심기술인 유전자진단은 나노기

술(NT) 기반으로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된 디지털 

PCR 기술 및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NGS)를 이용한 

신종 감염병 진단 정확도도 향상되었다[23]. 2021년 생

명공학정책연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니아의 

주요 사업은 올리고 DNA/RNA 및 유전자 시약(유전자 

연구 및 분자 진단용 기초 소재 및 시약, 키트 등), 분자 

진단키트인 유전자 분석 및 진단 장비 등(유전자 추출, 

증폭, 정량분석 장비, 분자 진단 장비) 생명공학 연구용 

장비 및 소모품(연구용 기자재 단품 및 실험용 소모품) 

이다. 기업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기술 발전

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혁신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 수요

가 증가하여 헬스케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바이러스, 세균 등 각종 병원체 정량 정선 검출하는 감

염병 분자 진단은 현재 전 세계 분자 진단 시장의 50%

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시장 규모는 200억 달러로 

전망된다[24].

4.2.2 ㈜써트렉아이

국내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만든 KAIST 인

공위성연구소 연구원들이 창업 멤버로 참여한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같이 연구하던 팀이 중심이 되어 

위성시스템 개발 및 관련 서비스사업을 영위할 목적으

로 1999년 12월 말 설립되었다(㈜써트렉아이 홈페이지

지)[24]. ㈜써트렉아이의 제품 및 서비스는 위성시스템, 

전자광학 탑제체, 방산 제품, 위성시스템 교육으로 구성

되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공위성 시스템을 개발

하고 제작하는 기업으로, 1999년에 설립되어 2008년 코

스닥에 상장하였고, 2021년 1월에는 대기업인 한화에어

로스페이스가 투자하면서 한화그룹 계열사가 되었다

[25]. 인공위성 산업 성장은 2010년 1,680억 달러 규모에

서 2020년 2,710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1.6배 성장하였으

며, 초소형 위성 시장 성장에 따라 단기간·저비용 개발

이 가능한 초소형 위성 하여 민간이 우주개발에 참여하

는 진입장벽을 낮추게 되었고 2016년 우주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써트렉아이의 인공

위성 수주는 2008년 490억 원에서 2020년 2,075억 원으

로 증가하였다. 현재는 한국을 대표하는 우주산업 기업

으로 성장하고 있다(더중앙경제, 2022)[26].

4.2.3 ㈜원텍

원텍(주)은 1999년에 설립된 국내 레이저·에너지 의

료기기 1세대 기업으로, 24년간 임상 기술과 고객 수요

를 반영한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 원천기술을 고

도화하여 제작한 써지컬, 미용(레이저/RF/HIFU 장비), 

홈케어(헤어빔 등 탈모 치료 기기) 등 세계 최대 수준의 

다양한 제품군으로 세계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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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3,899억 달러에서 2022년

에는 약 4,86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원

텍(주)은 의료기기 산업 중 피부미용 관련 산업에 속해 

있으며, 세계 의료용 피부 미용기기 시장 규모는 2014년 

47억 4,200만 달러 규모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12.5%

로 성장하여 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렙포디

언, 2021)[27]. ㈜원텍은 매출액의 12%를 연구 개발에 투

자한 결과 RF 고주파를 이용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피

부 속 콜라겐 재생 및 타이트닝과 리프팅 효과를 주는 

미용 의료기기 올리지오(Oligio)을 개발했다. 고집적 초

음파의 열적 효과를 발생하여 리프팅, 주름 개선, 피부 

재생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HIFU 기술을 개발하여 2022

년 레이저기기 국산화에 성공했다. 보유 기술을 기반으

로 피부미용 의료기기로 피부 재생, 탄력 증대, 지방 감

소, 제모, 잡티 제거 등 다양한 미용산업에 진출하여 23

년까지 지속적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 (한국거래소 원택 

사업보고서)[28].

4.2. 실패사례

4.2.1 ㈜한경아이넷

한국기업데이터 ㈜한경아이넷 보고서에 따르면, 2009

년에 SI,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네트워크 사업을 기반으

로 시작하여, 2013년에는 12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며 

중기업으로 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 개

발에 주력한 결과, Smart Rack과 Smart PDU라는 첫 자

사 제품을 출시하여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

다[29]. 데이터센터 시장은 성장하고 있었으나, 상위권 

업체가 SI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다. 대외경기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SI 수요가 위축되어 국내외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30]. ㈜한경아이넷의 주

력 제품(Smart Rack, Smart PDU)은 고밀도 서버 장치 

특성상 장비 및 유지보수 지원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요

구가 높으며,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가 지속해서 발생

으로 제품 판매 후 후속 관리에 대한 지속적 비용이 발

생하였다. 제품의 기술력과 시장 환경 위축으로 (주)한

경아이넷은 2016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 이상 적자가 나게 되어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2017년 1월 기업채무 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

며, 10월에 폐업하게 되었다.

 4.2.2 ㈜모바일로우

2016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로우는 수면 산업 분야 시장을 중심으

로 사용자의 머리 위치를 측정해 수면에 가장 적합한 목

과 머리의 위치를 만들어 주는 '수면 장치 + 센서 + 모

바일' 제품(잠다운)을 개발하여 사업화를 진행했다[30]. 

2022년 트렌드 리포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수면 산

업의 규모는 2011년 약 4,800억 원에서 2019년 3조 원대

로 성장하였으며, 기능성 수면 영양제나 식음료업계의 

관련 제품군도 인기를 얻고 있었다. 당시 수면 장애 환

자의 증가에 따른 시장수요가 증가 추세였다(이뉴스투

데이, 2016)[31]. 시장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미용 시장

을 선점하고 있는 세계 기업이 수면 시장에 진출을 확장

하고 있었으며(트렌드 리포트, 2022)[32], 매트리스 시장

을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수면 산업으로 산업을 확

장하였다. 숙면과 기술이 융합된 수면 산업이 성장하면

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이 수면의 질을 점

검하는 헬스케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주)모바일로우

는 수면 산업 성장에 따른 기업이 성장하였으나, 시장수

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사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

는 제품 및 서비스가 출시가 지연되어 시장 확장에 영향

을 미치게 되었고, 경쟁사 대비 제품·서비스 경쟁력 약

화로 2017년 12월 폐업했다. ㈜모바일로우가 빠르게 변

화하는 시장의 요구(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서

비스를 기업 간 협업으로 자사의 부족한 기술, 마케팅 

역량을 보완하여 추진하였다면, 다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제품에 대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갖추

더라도 시장 변화에 따라 빠르게 대체 제품이 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단독 제

품 출시가 아닌 기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과 협업

을 통해 기능성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기술과 시장 변화

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4.2.3 ㈜쿨리오

㈜쿨리오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창업기업으

로, 소셜 빅데이터 분석과 개인화 검색/추천 기술 기반

의 스타트업이다. 해외 시장을 목표로 소셜 테스트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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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플랫폼 기반의 차별화된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를 기획 및 개발하는 기술 창업기업으로 성장하였다(이

뉴스투데이, 2016) [33]. 당시 시장 상황은 새로운 미디

어 콘텐츠 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SNS는 미디어 콘텐츠 생산/재생산, 유통 및 소비 기능

이 있으며, 콘텐츠 디스커버리 시장이 형성되면서 새로

운 광고시장이 생성되었다(코리아사이언스, 2017)[34]. 

㈜쿨리오 서비스는 소셜 콘텐츠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을 위한 콘텐츠 디스커버리 플랫폼을 개발하였으며, 콘

텐츠 디스커버리 서비스인 스프레드(Sprd) 서비스를 제

공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내에서는 SNS가 유행 초기 단

계였으며, 콘텐츠 디스커버리 시장 형성이 낮은 상황이

었으며, 기술 창업기업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상태였

고, 해외기업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높은 

수준의 기술 격차가 있다. 그리고 해외기업이 머신러닝 

기술과 풍부한 선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속하

게 제공하고 있어 기업의 서비스 경쟁력 간 격차를 좁히

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쿨리오는 인수합병을 

통해 스마트팜 시장으로 전환하였으며, 보유한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축산 및 양돈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

하였다. 

4.3. 클러스터 비교분석

기업이 혁신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

에서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작용과 학습으로 성

장을 하고 있다. 클러스터는 특정한 지역 내 연관관계가 

있는 다수의 기업과 기관이 집적화되어 인력 및 정보교

류, 기술 개발, 자원 조달 등 과정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

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클러스터 중 판

교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지역의 혁신클러스터로서 산업

적 성격이 강하며, 우리나라의 IT 기반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였다. 

임종빈‧조형례‧정선양(2012)은 클러스터의 제도적 요

인은 환경적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혁신 주체의 혁신 창

출에 영향을 미치며, 공식적 협력을 제공하는 데 큰 영

향을 미친다[35]. 클러스터 내 기반 시설, 정주 여건, 지

식 기반 시설 등 물리적 요인이 우수인력의 유입에 영향

을 미치게 되며, 혁신 주체 간 교류, 네트워크, 교육훈련 

등 사회적 요인으로 클러스터 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

장을 위한 배경이 된다. 최종인‧박준병‧김응규(2008)는 

제도적 요인으로 정부의 지원정책과 기술 교류 협력 활

성화, 물리적 요인으로 창업 공간, 사업 용지 등 창업/교

류의 장 확대 사회적 요인으로 연구 개발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기업가정신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36]. 

정선양‧황두희‧임종빈(2016)의 연구에 따르면, 판교클

러스터 입주기업 1,121개 대상으로 혁신클러스터의 제

도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물리적 요인이 혁신클러스터 입

주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영 성과에 혁신 주체 간 관계에

서 대학 간 협력 수준, 연구소(공공) 간 협력의 수준이 

클러스터 내 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영활동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37]. 

김현우‧이수정‧송영화(2017)의 연구에서는 기업생태

계 클러스터를 판교와 런던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으

며[38], 하규수‧박배진(2023)연구 기반으로 대덕테크노밸

리를 비교·분석하면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39].

<표 1> 혁신클러스터 비교분석

구분 대덕클러스터 판교클러스터 런던 Tech City

정치(P)
‧대덕특구 연계 융합혁신 생태계 조성

‧22년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 이행계획 수립
‧지역맞춤형 개발 전략 교육 등 지원프로그램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비자 제도 개선, 지재권 제도 혁신

‧글로벌 창업플랫폼 조성

‧투자, 비즈니스 지원, 교육 등 지원

경제(E)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클러스터화 지향

‧대덕특구-도심 융합 특구 확대 생태계 조성

‧낮은 토지공급가와 사무실 임대료

‧판교 내 부족한 VC 입주 현황

※VC 서울 집중, 등록기업(109개, 2018) 중 6사

‧영국 정부의 재원 프로그램

‧금융중심지의 이점과 민간투자 유치

사회(S)

‧대덕특구-제2 대덕연구단지-산단 대개조  

 연결 등 혁신클러스터 거버넌스 구축 

‧융합연구·혁신클러스터 기반 조성

‧교통의 편리성(수도권과의 접근성)

‧인적 자원 간의 네트워킹과 동반관계

‧스타트업 지원 환경 및 지리적 집적으로  

 혁신 기반과 추체간 정보공유, 인력확보 용이성

‧도심형 클러스터

‧인적 자원 간의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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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현우‧이수정‧송영화(2017) 판교, 런던 클러스터 PEST 분석, 하규수‧박배진(2023) 기반 연구자 재작성.

4.4. 클러스터 내 기업 간 협업사례 

기업 간 협업사례는 대덕클러스터 내 성공기업 중심

으로 기업 간 협업사례를 탐색하였다. 대표적 사례를 살

펴보면, 첫째, 바이오니아는 2022년 바이오니아의 프로

바이오틱스 전문 자회사 에이스바이옴이 유한양행과 체

지방 감소 유산균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

였다. 이를 통해 유한양행은 에이스바이옴의 특허 유산 

균주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여 출시하였다(에

이스바이옴 보도자료, 2019)[40]. 둘째, ㈜제이오텍은 ㈜

바이오니아 간 협업으로 공동으로 연구용 장비를 개발

하고 있다. 두 기업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 바이오

니아는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제

이오텍은 실험기기 제조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여 연

구용 장비를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장비는 바이오니아

의 생명공학 연구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다른 

바이오 기업들에도 판매를 위한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헬로DD, 2023)[41]. 셋째, ㈜써트렉아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위성 개발과 관련하여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국내외 시장에 대한 공동 마케팅

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위성 본체, 탑

체제, 지상체 등 개발 및 제작에 관한 기술을 교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 개발한 위성을 국내외 시장진출을 

추진하고 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도자료, 2021)[42].

4.5. 성공요인

정부일‧현병환(2018)의 연구에서 성공 요인은 네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43]. 공급자 요인은 연구개발역량, 경

영관리능력, 기술확산역량이며, 도입자 요인은 기술흡수

역량, 경영자특성, 기술사업화역량이며, 기술특성요인은 

이전기술의 특성, 기술의 권리성, 기술거래시장이며, 환

경요인은 정부지원정책, 기술사업화환경, 협력 파트너쉽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공실패 기업대상으로 진행한 사

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도입자 요인, 기술특성 요인, 

환경요인에서 차이가 있음을 <표 2>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성공한 창업기업은 성공에 필요한 요인을 단계적

으로 충족하여 죽음의 계곡 과정에서 직면하는 위기 요

인을 극복하여 안정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실패기업은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역량

은 갖추고 있어서 공급자 역량요인 측면에서는 높은 수

준의 경쟁력을 갖춘다.

<표 2> 대덕클러스터 성공‧실패기업 주요요인 비교분석

기술(T)

‧기초연구, 첨단산업, 특구R&D 사업화  

첨단산업단지

‧IT 융복합, 바이오메디컬 분야 산업 중심  

 성장

‧기초연구/바이오·에너지/융복합산업

‧다양한 규모의 기업입주

‧ICT 중심 클러스터

‧첨단기술 기반의 기업 집적화로 기술  

 집적단지 조성

‧미디어, 디지털 산업 허브

‧핀테크 산업 허브

‧글로벌 기업과 기술 강소기업 입주, 명문  

 대학과의 동반관계

기본요인 세부내용
성공기업 실패기업

바이오
니아

써트렉
아이

원텍
한경
아이넷

모바일
로우

쿨리오

[공급자 요인]
A-1. 

연구개발역량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국내외 학술논문발표 수, 연구시설, 
연구 전임요원 수 및 경력, 기술기반역량, 특허출원보상규정, 
공공과제 수

○ ○ ○ ○ ○ ○

[공급자 요인]
A-2. 

경영관리능력

총연구비 규모, 자원확보역량, 경영진 리더쉽, 자원할당능력, 
전략계획 구체적 매뉴얼, 기술혁신 시스템, 성과관리 및 활
용체계

○ ○ ○ ○ ○ ○

[공급자 요인]
A-3. 

기술확산역량

산학협력단 운영 기간/평균 인력, 기술 이전조직(TLO) 인원
현황, Spin-off 수/년, CEO의 기술이전 의지, 기술마케팅 활
동, 기술이전 후 사후관리

○ ○ ○ ○ ▲ ○

[도입자 요인]
B-1. 

기술흡수역량

직원들 경력, 기술도입전담팀, 도입기술을 소화하기 위한 기
술 수준, 기술축적능력, 기술이전 관련 정보획득능력, R&D 
투자액, 외부기술협력네트워크

○ ○ ○ ▲ ○ ▲

[도입자 요인]
B-2. 

경영자특성

사업화 관심도, 기업가정신, 기업문화, 사업화 전략, 기술경
영능력, 기술혁신 수용성, 기술사업화목표, 자금확보능력

○ ○ ○ ▲ ▲ ▲

[도입자 요인] 자체 기술개발능력, 고객 요구 이해, 직원들 경력, 사업화 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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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정부일·현병환(2018) 기술이전‧사업화 성공요인 분석항목 기반 연구자 재작성

  

4.6. 실패요인

최종인(2016)의 INC모델을 기반으로 대덕클러스터 

실패기업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역량 부족이다. 실패기업은 시장

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갖추었으나, 기술‧시장 변화에 따

른 시장의 요구(needs)변화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개발, 

마케팅 등 기업의 역량 부족으로 기업경쟁력을 상실하

게 되었다. 이러한 공통 요인은 정부일‧현병환(2018)의 

성공기업 요인에서 기술특성요인의 세부 내용에서 기술 

완성도, 기술의 적용 범위 및 복합도, 기술가지 등 요인

의 부족 성과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시장의 요구(Needs) 부족이다. 기술과 산업변

화에 따른 시장수요와 서비스 수용 시기를 충족한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여 경영 성과를 창출하지 못

하였다(조덕희, 2018)[44].

<표 3> INC모델 기반 불균형 사례

 출처 : 최종인(2016), Markham & Mugge(2015)의 INC항목 기반으로 연구자 재작성

B-3. 
기술사업화역량

술 R&D 직원 수, 생산화 능력, 제품화 능력, 마케팅능력, 품
질관리,

[기술특성요인]
C-1. 

이전기술의특성

기술의 완성도(대학기술은 초기 단계라서 추가 연구·개발 
필요), 기술의 유형, 기술의 적용 범위, 기술의 복합도, 기존
기술과의 연계성 및 호환성 등

○ ○ ○ ○ ○ ▲

[기술특성요인]
C-2. 

기술의권리성

특허자산관리, 특허등록 여부, 특허의 방어력, 특허의 내용
(청구항 수, 발명자 수, 피인용 문항 수), 특허의 적용 가능성

○ ○ ○ ▲ ○ ▲

[기술특성요인]
C-3. 

기술거래시장

거래 중개 전문인력, 거래 중개기관, 법률서비스, 컨설팅, 기
술정보 Data Base, 기술가치평가, 기술시장정보, 기술은행, 
기술은행, Data Base, 기술시장정보

○ ○ ○ ▲ ▲ ▲

[환경요인]
D-1. 

정부지원정책

연구·개발 자금지원, R&D 프로젝트 사업, 공개부문 재정지
원, R&D 관련 세금감면, 기술이전·사업화 관련법 제도.

○ ○ ○ ▲ ▲ ▲

[환경요인]
D-2. 

기술사업화환경

기업의 지리적 위치, 기술금융, 시장규모, 산업 분야 성장, 시
장 잠재력, 시장 범위, 경쟁상황, 시장 변동성, 시장 활성화 
여부, 진입장벽,

○ ○ ○ ▲ ▲ ▲

[환경요인]
D-3. 협력 
파트너쉽

기술도입자와 공급자 간 협력, 기술사업화에 대한 공유된 가
치 및 인식, 공동 연구, 기술사업화 추진업체와 외부전문기
업들과의 협력, 협력 파트너쉽

○ ○ ○ ▲ ▲ ▲

 ○: 요인충족 ▲:요인부족 ※사례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요인 세부지표에 적용하여 작성함

주요 내용 INC 모형 불균형 사례

(한경아이넷) 사업 초기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인정받았으나 대기업 SI 시장을 극복  

할 수 있는 기술 역량에 한계, SI, 전산장비 유지보수지원 비용 감소 위한 사전 준비 부족

(모바일로우) 경쟁사의 유사 제품과 차별화된 신제품을 지속해서 개발 및 출시할 수 

있는 자금‧인력‧마케팅 등 역량 부족

(쿨리오) 해외 경쟁사, 유사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준의 머신러닝 기술 보유로 기술 

역량 추격 한계
Idea + Needs

(한경아이넷) SI 수요 감소로 인한 제품 수요 저조로 사업 초기 수준의 제품 판매 

실적 저하에 따른 매출 감소 연결

(모바일로우) 수면 시장 규모 확장으로 전체시장 성장하였으나, 제품 및 서비스의 정

밀한 고객 수요 분석 반영한 제품 및 서비스 제시 미흡

(쿨리오) 소셜 빅데이터 분석과 개인화 검색 추천 기술 보유 창업기업으로 해외 시장

진출 목표하였으나, SNS 시장은 기업의 서비스에 관한 관심도 및 수용성 낮음
Capability +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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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결론

본 논문은 대덕클러스터 내 기술 기반 기업의 

성공 실패 사례분석하고 선행연구 기반 기업의 성

공 요인, 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 간 관계

성을 탐색하여 클러스터 내 기업 성장에 필요한 

핵심 요인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성공‧실패에 관한 

사례조사 기반으로 정부일‧현병환(2018)의 사례연

구(103건) 결과를 종합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기

반으로 기술이전‧사업화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12개 기본 성공 요인을 적용하였으며, 최종인

(2016)의 INC 모델의 핵심 요인 간 관계성으로 성

공‧실패기업에 대한 구분을 반영하였다. 클러스터 

내 창업기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클러스터 내 기술 기반 기업이 창업 후 죽

음의 계곡을 극복하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높은 수준의 연구 인력 및 시설을 

보유한 연구개발 역량과 외부에 기업의 보유 기술

을 시장에 전파할 수 있도록 기술 확산 역량이 핵

심 요인임을 선행연구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제품 및 서비스 인지

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단독의 노력보다는 

기업 또는 혁신 중개 기관 간 체계적인 협력 파트

너쉽 체계를 조성하여 시장에서 혁신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내 혁신 주체 간 입지 접근

성을 활용하여 클러스터 내 기업 간 협업 과정에서 

지식교류 및 확산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Gagne

‧Bourgeois‧Hart, 2010; Giuliani, 2013; Acosta‧Azagra-Caro‧

Coronado, 2016)[45][46][47]

둘째, 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공 요인의 미흡요

인과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덕희

(2018)의 연구에서 기업의 창업단계별 실패 발생

빈도 및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사전 부족으로 인

해 발생하는 개발 지연과 자금난은 조직 내 갈등

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죽음의 계곡에서 발생하는 

자금난은 개발 아이템의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본과 개발 역량을 갖추기 위한 적정인력 

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제품출시 단계에서 유

사 경쟁 업체 진입으로 인해 높아지는 동일 시장 

내 경쟁 강도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마케팅‧유통 역량에 미치게 된다[44]. 본 연구의 

실패 사례 기업도 시장 안착 후 시장변화에 대응 

부족으로 인해 시장점유율 및 매출 감소, 초기시장 

진입 시 시장의 요구(Needs) 충족과 차별화된 제

품 및 서비스 제시를 위한 기업역량이 부족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생산단계에서

는 기술 인력확보 미흡, 제품개발 실패, 기술사업

화 미흡, 생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이 있으며, 시

장단계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의 명확한 진입 시장 

부재와 홍보 전략의 실패, 유통 및 판매망의 확보 

및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화

‧신중경(2004)은 기업의 지속 성장 역량분석과 생

존율의 연구에서 CEO가 시장변화에 인식이 미흡

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기술 개발이 지연되

고, 자원 요인에서 판매망 관리 미숙과 기술 인력 

부족, 제품개발 및 원자재 확보 실패 등 생산의 어

려움, 산업 환경에서 제도 및 규제의 이해 부족과 

기술 차별화 미흡, 전략 요인에서 홍보 전략 및 진

입 시장 분석 실패, 기술사업화 미흡 등 창업 실패

를 확인할 수 있다[48]. 셋째, 기업이 보유한 시장

지향성, 기술지향성, 환경요인, 외부정보 흡수능

력, 협업역량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확인하였다(정부일‧현병환, 

2018; 조덕희, 2018; 한정화‧신중경, 2004; 김찬호‧

고창룡‧설성수, 2012)[43][44][48][49]. 성공·실패

요인을 선행연구 기반으로 기술, 시장, 환경, 흡수

능력, 협업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성공․실패기업 

사례분석 기업 대상으로 미치는 요인을 <표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기술기반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균형요인 연구: 대덕클러스터 성공실패 사례 중심으로

96 ❙Industry Promotion Research 2024 Jul; 9(3): 87-100

<표 4> 기업의 성공 및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출처 : 윤재만(2023) 성공실패 요인분석 기반 연구자 재작성

5.2 정책제언

본 연구는 대덕클러스터 내 기술 기반 기업이 지

속 가능한 성장과 생존을 위해 필요한 요인을 창업 

후 IPO 성장한 기업과 창업 후 실패기업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기업의 성공‧실패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로 도출된 지표를 

중심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내용과 결과를 통한 정책제언

은 다음과 같다. 2020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창업 후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여 

생존율 제고와 시장에서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요인을 중

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혁신중개기관을 통해 체

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OECD 

기준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가장 낮은 기업으로 

나타났으나[50], 기업지원 사업을 수혜받은 기업

의 생존율은 3년 차 기준 84.6%로 일반 창업기업

보다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

을 지원하는 혁신중개기관은 창업단계는 창조경

제혁신센터, 중소기업 단계는 테크노파크가 있

다. 이 두 기관은 전국 18개 시도에 분포되어 있

다는 점에서 지역 기반 기업이 지역에 안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중개자를 통해 기

술 기반 기업이 기술 성장에 따른 시장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응하여 기업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기

업 간 연구개발 기반 협업 지원프로그램을 확대

해야 한다. 창업지원을 지원받은 기술 창업기업

의 생존율은 지원받지 못한 기업생존율과 비교하

여 1.83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중소벤처기

업부, 2021)[51], 이러한 결과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혁신중개자의 기업지원이 기업생존율

과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춘근 ‧이충석 ‧김진수, 2014; 김재근, 2015; 

배영임, 2016)[52][53][54]. 즉, 중소벤처기업을 지

원하는 혁신중개자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설계하

여 기관 간 협업 결과를 높은 수준으로 기업 성장

을 위한 협업체계 마련을 <표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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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단계적 기업 간 협업추진 방안

출처 : 연구자 작성(중소기업 협업모형(조찬우·이성주, 2012) 재인용, 협업 프레임워크(윤재만·최종인, 2022) 재인용))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 기반 기업의 기술‧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혁신중

개기관 중심으로 지역산업과 창업생태계 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의 기술성숙도에 따른 지원

사업 수요는 다르므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실무자

는 모집 과정에서 기업수요를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한

다. 클러스터 내 기술 기반 기업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

요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 필

요한 자원을 적재적소 제공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기업이 죽음의 계곡 극복에 최우선으로 필요한 자본 문

제해결을 위해 투자유입과 창업단계에서 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AC)를 수요 기반 지원이 

필요하다. 같은 성장단계 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 산업유

형에 따른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지식서비스 수요

가 다르므로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분야

별 전문서비스 지원체계 마련해야 한다. 창업단계에서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자본의 

결합과 공공분야의 혁신중개기관의 사업화 프로그램 연

계로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 출연연, 대‧중견기업 등 기술․시장 전문

가 매칭으로 창업기업이 시장 진입에 직면하는 애로사

항을 극복하여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고도화된 체계

를 마련해야 한다. 

6.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 내 기술 기반 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연

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클러스터 내 기술 기반 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성공과 실패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술지 및 연구보고서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클러스터 내 기술 기반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성공과 실패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과 

사례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요

인들이 실제로 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지

를 확인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성공‧실패 

자료를 분석하여, 클러스터 내 기술 기반 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 클러스터 내 기술 기반 기업의 성공과 실패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

째, 연구 대상이 클러스터 내 기술 기반 기업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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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다른 산업 분야나 지역의 기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사례분석으로 진행한 자료는 주관

적일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클러스터 내 성공 실

패 기업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있

다. 셋째,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후속 연구

에서는 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조사 방법을 활용

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그리고, 성공과 실

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간에 따라 추적하여, 기업

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전략을 지속해서 개선해야 한

다. 수도권 간 창업‧산업생태계 양극화는 지역 내 인구 

유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인재 확보 어려움

으로 인한 기업의 지역이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중

도일보, 2023)[55].

본 연구를 통해 기술 기반 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선행연구를 통한 객관적 지표

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와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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